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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3. 4. 5.(수) 09:00 배포 2023. 4. 5.(수) 09:00

“콘텐츠 수출 위해 맞춤형 투자 지원, 
현지 정보와 네트워킹 지원 확대 필요”

 - 4. 4. ‘제4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 열고 K-콘텐츠 창업과 금융투자 지원방안 논의
 - ▴ 해외 진출 특화 지원, ▴ 신(新)산업 관련 법령정보 등 정보제공 강화, 

▴ 콘텐츠-연관산업 간 융·복합 기업 대상 지원 확대 등 현장 의견 제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4월 4일(화), 한국콘텐츠

진흥원(이하 콘진원) 광화문분원에서 전병극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열어 K-콘텐츠 창업과 금융투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이라는 국정과제(58번)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콘텐츠 수출대책회의’를 출범해 콘텐츠 현장과 소통하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콘진원 한류지원본부와 콘텐츠기반본부를 비롯해 

패션 메타버스 테크기업인 에프엔에스홀딩스, 음악 저작권 거래 플랫폼 

뮤직카우, 인공지능 기반 테라피 음악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사운드플랫

폼 등의 업계 대표와 코나벤처파트너스, 한국투자파트너스, 킹슬리벤처스 

등 투자 분야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콘텐츠 분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과 콘텐츠 금융투자 지원방안을 다뤘다. 

 K-콘텐츠 지속적·혁신적 성장 위한 창업 및 금융투자 지원책 논의

  2021년 기준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K-콘텐츠산업은 전체 종사자 중 

76% 이상이 39세 이하의 MZ 세대에 해당한다. MZ 세대의 상상력과 

창의력이 담대한 도전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매력적인 콘텐츠 창출과 사업화로 

이어져 K-콘텐츠 생태계가 자생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튼튼한 기반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콘텐츠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액셀러레이팅(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과 

해외 마켓 참가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4천억 원 이상 규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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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콘텐츠 펀드 조성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지원에 나서고 

있다.

  이번 4차 회의에서는 콘텐츠 스타트업 및 투자 분야 업계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 의견을 들었다. 먼저,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는 콘텐츠기업에 

특화된 벤처펀드 혹은 마케팅 관련 펀드 조성 등 맞춤형 투자지원이 확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글로벌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글로벌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K-콘텐츠를 선보일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국내와 해외 벤처캐피탈 

간 교류와 네트워크를 공고히 하여 국내기업의 투자 기회 확대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

  그 외에도 콘텐츠 스타트업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에 진출할 때 현지 

시장 정보 및 신(新)산업 관련 법령정보 제공과 네트워킹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었다. 아울러 콘텐츠와 연관산업 간 융·복합 

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문체부는 K-콘텐츠의 높아진 글로벌 위상 아래, 콘텐츠 스타트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효과적인 해외 진출과 국내외 투자 유치 기회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담아 짜임새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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